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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연구원-충남소방본부, ‘충남정책지도제13호’ 공동발간

“2015년충남화재및구급사고출동소요시간분석”

지난 2015년도 충남지역 화재사고는 총3,031건으로 평균 출동

소요시간은 5.5분, 구급사고는 총86,164건으로 평균 출동 소요시간

이 7.0분으로 나왔다.

충남연구원은 충남소방본부와 공동으로 도내 화재, 구급사고의

출동 소요시간을 분석한 ‘충남정책지도 제13호’를 14일 발표했다.

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박정환 연구원과 연구진 등은 “이

번 정책지도는 화재, 구급사고의 예상 출동 소요시간과 실제 소요

시간을 비교분석해 예상(화재 8분, 구급 10분)보다 출동이 지체되

었던 사고지역을 가시화했다”고 설명했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2015년 충남 화재사고의 출동 소요시간은 계

룡시가 5.2분으로 가장 짧았고, 다음으로 부여군(5.3분), 논산시(5.4

분) 순이었으며, 홍성군이 6.1분으로 가장 길었다. 또한 8분 내 도

달한 화재사고는 총3,031건 중 2,508건으로 82.8%를 차지했다.

구급사고의 출동 소요시간은 논산시가 6.1분으로 가장 짧았으며,

다음으로 홍성군(6.3분), 서천군(6.4분) 순이었고, 태안군이 9.6분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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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가장 길었다. 그리고 10분 내 도달한 구급사고 건수는 총86,164

건 중 70,684건으로 82.0%를 차지했다.

다만 연구진은 “전체 사고 중 예상보다 실제 출동 시간이 더 소

요된 화재사고가 366건(8분 기준)으로 12.1%를, 구급사고는 9,559

건(10분 기준)으로 11.1%를 차지했다”며 “이에 대한 원인분석과

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”으로 내다봤다.

한편, 충남연구원과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소방정책지도

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, 향후 도내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

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<충남연구원-충남소방본부, 충남정책지도 제13호 발간>


